
중국의 셔츠 수요 “노 아이론”의 순면제 선호 추세 

 

중국의 드레스 셔츠 수요는 폴리에스테르·면 혼방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강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연해부에서는 소비수준도 점차 향

상되어, 순면제 셔츠가 더 선호된다고 한다.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면제 셔츠에 대한 문제는 첫째로 세탁

후의 주름(구김)이 꼽히고 있는데, 「노 아이론」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에는 

PP가공 또는 DP가공의 성능이 떨어져 「노 아이론」의 효과가 별로 없으며 

잔류 포르말린 농도가 규정치보다도 높은 것이 많다고 한다. 

중국의 「복장시보(服裝時報)」가 38세 이하의 월수입 1,200위안(元)이상의 

샹하이 시민 650명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갖고 있는 드레스 셔츠가 

“모두 순면제”인 사람이 25%, “대부분이 순면제”인 사람이 47%로 나타났다. 

비교적 값이 비싼 순면제를 찾는 이유는 천의 태나 촉감이 좋은 것을 선호

하고 있으며, 샹하이 시민의 의류에 대한 의식은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높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면제 셔츠의 세탁 후 구겨짐은 소비자의 86%가 다림질이 귀찮다고 생각

하여, 그 중에도 30%는 매일 다림질을 하며, 54%는 필요한 때에만 다림질을 

하고 있다. 13%의 사람만이 「노 아이론」셔츠를 갖고 있으나, 그 중에서 PP

나 DP성능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고, 대부분은 불만을 품고 있었

다. 

「노 아이론」 순면셔츠의 잠재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중

국의 고급브랜드인 「영거」나 일본계 제품 등의 일부 제품만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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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국가국내무역국 상품검사(國家國內貿易局商品檢査)센터”가 

북경(北京)과 천진(天津)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 아이론」셔츠의 29개 브랜

드 제품을 수집하여 시험한 결과 5개 브랜드 제품은 규정치를 웃도는 포르

말린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